
상주적십자병원, 외국인근로자 및 취약계층 대상 

예방접종사업 시행

 □ 상주적십자병원(병원장 김혁수)은 11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

로 외국인근로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(인플루엔자) 및 필수 

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 □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와 저소

득층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추진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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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진설명] 2025년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후 단체 사진



 □ 상주적십자병원은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

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,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

대하고 있다.

 □ 김혁수 병원장은 “이번 예방접종사업은 지역사회의 건강 형평성을 

높이는 뜻깊은 사업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상주적십자병원은 공공의료

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

어갈 것이고, 또한 이러한 사업은 외부 후원기관의 지원없이는 불가능

하기에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”고 말했다.

 □ 한편, 예방접종은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며, 자세한 일정 및 접종 

대상자는 공공의료사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
